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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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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

두 영화 모두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시나리오(동일한 출발점)를 사용했지만 전혀 다른 영화(전혀 다른 결과물)가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초기 비극 중에 영화, 연극 및 드라마로 제작된 것 중에 ‘로미오와 줄리엣(Ro-

meo and Juliet)’ 이 단연 눈에 띄는 작품입니다. 영화는 예전에 만들어진 작품도 있고 (가끔 TV 명화

로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작품도 있습니다. 이 비극은 비교적 단순한 극전개와 사랑에 관한 

좋은 대사가 있는 영화로서 대체적인 줄거리는 서로 원수인 가문에서 태어난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을 

하게 되고 그들의 비극적인 죽음이 가문을 화해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왜 갑자기 로미와와 줄리엣 얘기를 꺼내냐 하면 월리엄 셰익스피어의 극본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1936년에 만들어진 영화와 1996년에 만들어진 영화때문입니다. 두 영화의 제목은 모두 ‘Romeo and 

Juliet’ 입니다. 그런데 두 영화 중 1936년 작품은 비교적 월리엄 셰익스피어의 의도한 시기와 여러 모

습을 간직한 작품이지만 1996년에 나온 영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재해석을 시도한 작품이며 

현대적인 면도 얼핏 느껴지기도 합니다.

즉 두 영화의 주제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시나리오 라는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만들어졌지만 

다양한 해석의 차이를 통해 비극적인 영화를 전혀 다른 종류의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강의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시나리오 에 해당하는 DNA 라는 유전 정보가 전혀 다른 형태의 영화로 만

들어지는 과정 즉 후성유전 이라는 과정에 의해서 재해석되어 우리의 유전물질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것입니다. 현대생물학에서 새롭게 소개되었던 후성유전학이라는 학문은 기존의 유전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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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지 못했던 다양한 생물체내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었고 DNA 만이 유일한 유

전물질이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동일한 DNA 서열을 가진 우리 인간

이나 다른 포유동물이 왜 전혀 다른 생리학적인 표현형을 가지거나 전혀 다른 질병을 앓고 상이한 행동

을 보이는 지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후성유전학이라는 학문은 우리 모

두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DNA 라는 청사진 위에 새롭고 전혀다른 다양한 그림을 덧붙이는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세포 내의 유전체는 후성유전체를 통해서 유전체가 가진 정보를 

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성유전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발원 되었고 현대 생물학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

으며 우리가 왜 현재 살아가는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